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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다 vs 지내다
살아 있다, 거주하다 · 사이좋게 지내다, 그럭저럭 지내다, (시간을) 보내다

살다 는 넓은 의미의 ‘사는 것’으로, 살아 있는 것과 어딘가에 집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. 지내다 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합니다. 요즘 어떻게
지냈는지,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,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에 씁니다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 핵심 의미 뉘앙스 자주 쓰는 형태

살다 살다, 살아 있다, 거주하다 사는 곳, 얼마나 오래 사는지, 생계를 꾸리는 것. N에(서) 살다
서울에 살다 / 혼자 살다

지내다 사이좋게 지내다, 그럭저럭 지내다, (시간·명절을) 보내다 일상의 상태와 인간관계, 일시적인 머무름. 잘 지내다
N와/과 친하게 지내다 / N을/를 지내다

■ 차이점

1. “잘 지냈어요?”는 지내다입니다. 잘 지냈어요? ○ / 잘 살았어요? △. 안부를
물을 때 ‘사는 것’으로 생각해서 살다를 고르는 학습자가 많지만, 살다. 잘 살다
는 보통 넉넉하게 산다, 잘산다는 뜻입니다: 잘 사는 나라 (부유한 나라).

2. 사는 곳은 살다입니다. 서울에 살아요 (서울에 삽니다) ○. 서울에서 지내요
○ 이지만 ‘(당분간) 서울에 머물고 있다’는 뜻일 뿐입니다. 사는 곳을 말할 때는
이렇게 씁니다: 살다.

3. 인간관계와 명절에는 지내다를 씁니다. 친하게 지내다 (친하게 지내다), 사이
좋게 지내다 (사이좋게 지내다): 친구랑 친하게 살아요 ✕. 명절이나 의례: 추석
을 잘 지냈어요 (추석을 잘 보냈습니다), 제사를 지내다 (제사를 지내다).

문장 살다 지내다

저는 지금 부산에 ___. ◎ ✕

오랜만이에요. 그동안 잘 ___? △ ◎

옆집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___ 있어요. ✕ ◎

우리 할아버지는 백 살까지 ___. ◎ ✕

방학 동안 시골 할머니 댁에서 즐겁게 ___. △ ◎

◎ 자연스러움   ○ 가능   △ 어색함   ✕ 틀림

■ 한 걸음 더

어떤 곳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: -(으)ㄴ 지: 한국에 산
지 3년 됐어요 (한국에 산 지 3년 됐습니다). 계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-고 있다
는 두 단어 모두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: 혼자 살고 있어요, 잘 지내고 있어요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살다, 지내다

1. 부모님은 지금 제주도에 ___.
정답 사세요 — 사는 곳: 살다 (높임말 사세요).

2. 선생님, 그동안 잘 ___?
정답 지내셨어요 — 안부를 물을 때: 잘 지내다.

3. 사람은 물 없이는 ___ 수 없어요.
정답 살 — 살아 있는 것은 살다입니다.

4.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___ 있어요.
정답 지내고 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: 사이좋게 지내다.

5. 이번 설날은 어떻게 ___?
정답 지냈어요 — 명절을 보내는 것은 명절을 지내다입니다.

■ 예문

■ 자주 하는 실수

✗ 그동안 잘 살았어요?

○ 그동안 잘 지냈어요?

“잘 지냈어요?”가 안부 인사입니다. 잘 살았어요?라고 하면 인생을 잘 살았는지,
경제적으로 잘 살았는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.

✗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지내요.

○ 저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.

사는 곳을 말할 때는 살다를 씁니다. 지내다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느낌입니다.

✗ 친구하고 친하게 살아요.

○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요.

누군가와 잘 어울리는 것은 친하게/사이좋게 지내다이며, 살다가 아닙니다.

대학교 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.1

고양이는 보통 15년쯤 살아요.2

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3

회사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.4

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조용히 지냈어요.5

한국에 산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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